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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기차교통방해

[대법원, 1989.12.26, 89도1512]
 
【판시사항】

폭력시위행위를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

 
 
【판결요지】

고추값 폭락으로 인한 생존대책을 강구하여 달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정당하더라도 이를 관철한

다는 명목으로 경운기를 동원, 철도 건널목을 점거하여 열차의 운행을 막고, 철길에서 물러

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의 시위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

에 있어서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.

 
 
【참조조문】

형법 제20조

 
 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 

【상 고 인】 피고인들

【원심판결】 대구고등법원 1989.6.28. 선고 89노49 판결

【주문】

】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【이유】

】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.

 1. 피고인들은 고추값이 폭락하여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이에 대한

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는 정부에 대하여 농민들이 요구를 직접 전달코자 부득이 이 사건 시

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, 그요구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정당하고 또 요구의 절박성이 있었

으므로 이는 정당행위로서 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,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, 이 사건

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바와 같이  농민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점이 수긍은 가나 이

를 관철한다는 명목으로 경운기를 동원, 철도 건널목을 점거하여 열차의 운행을 막고,철길에서

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의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점에

서 보면, 이 사건 시위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정당

행위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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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, 피고인  이 유린,  같은 권 영일,  같은 김 창원이 판시 시위를 주최

하고, 피고인  이 대현이 판시 금지시위에 참가한 소위에 관하여 1989.3.29. 법률 제4095호

로 개정된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각 해당 법조를 적법히 적용하였으므로 그 법령적용에

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.

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 대법관 이회창(재판장) 대법관 배석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김주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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